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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전재경 기자 = 배우 손태영이 아들 권룩희 군의 근황을 전했다.

손태영은 최근 유튜브 채널 'Mrs. 뉴저지 손태영'에서 지인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. 

그는 "체력을 키워야 해서 많이 먹더라"고 말하며 웃었다. 지인이 "룩희는 축구선수를 하려는 거냐"고 묻자 손태영은 "아니다.

선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다"라고 답했다.

손태영은 "어릴 때 한국에서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그게 재밌었나 보다. 주말마다 개인 훈련도 하고 진심이었더

라"며 "미국에 와서는 학교 축구팀에 들어갔다"고 설명했다.

이어 "시합에서 이기고 나니까 승부욕이 생기고 경쟁심도 느낀 것 같다"며 "겨울에는 농구를 했는데 농구는 정말 아니었다"고

덧붙였다.

그는 "룩희한테 항상 말한다. '엄마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없다. 정말 하고 싶으면 네가 클럽을 찾아보고 트라이아웃을 봐라.

라이드(등하교)는 내가 해주겠다'고 했다"며 "그랬더니 직접 알아보고 오더라. 나는 오히려 축구에 빠져서 고맙다"고 전했다.

손태영은 또 "미국에 와서 할 줄 아는 운동도 없는데 갑자기 음악을 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. 룩희가 일렉기타를 잘 치긴 하지

만 축구가 더 잘 맞는 것 같다"며 "요즘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"고 말했다.



영상에는 훌쩍 성장한 룩희의 모습도 담겼다. 부모의 긴 팔다리와 뛰어난 외모를 물려받은 룩희는 벌써 키가 180㎝를 넘긴 것

으로 알려졌다.

손태영은 2008년 배우 권상우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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